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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끼 때 우연히 플라스틱 고리에 머리가 끼인 뒤, 몸집

이 자라면서 점점 고리가 목을 조여와 목숨을 잃을 위기

에 처했던 상어의 모습이 공개됐다.

미국 해양 과학자인 제임스 술리코우스키 박사와 그

의 동료들은 최근 메인주 해안에서 길이 214㎝에 달하

는 거대한 비악상어(porbeagle Shark)를 발견했다.

당시 상어의 목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고리가 단단하

게 묶여 있었고, 이 고리가 목을 조여 머지않아 목이 잘

려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. 상어에

게 이러한 고통을 안긴 플라스틱 고리는 인간이 버린 

쓰레기였다.

전문가들은 상처 정도로 봤을 때, 문제의 플라스틱 고

리가 새끼 때부터 상어의 목 주위에 박혀 있었을 것으로 

추측했다. 몸집이 커질수록 플라스틱 고리가 상어의 목

을 더 조여왔고, 상어의 목은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

손상된 상태였다.

이에 술리코우스키 박사와 동료들은 곧바로 상어의 

지난 9일 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주유소. 다니

엘 리노(34·사진)가 차에서 먼저 내린 딸을 붙잡기 위해 

뒤따라 내린 사이, 그녀의 자동차는 온데간데없이 사라

졌다. 누군가 그녀의 차를 몰고 달아난 것이다. 

리노는 곧장 도난신고를 했고, 경찰은 차 안에 있던 휴

대전화 위치부터 파악했다. 그러나 휴대전화 전원은 꺼

져 있었고 당장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. 앉

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 그녀는 경찰 수사와

는 별개로 직접 도둑들을 추적하기로 했다. 

10일 새벽 1시 30분. 고민에 빠진 리노에게 카드 사용 

알림문자가 날아왔다. 도둑들이 차 안에 있던 리노의 

지갑에서 카드를 훔쳐 차량 도난 지점에서 차로 20분 거

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다. 리노는 카드를 

정지시키고 도둑들이 머물렀던 주유소를 찾아갔다. 주

유소 직원은 리노의 차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도둑들이 

어디로 향했는지는 알지 못했다.

리노는 생각 끝에 카드 정지를 해제시켰다. 그녀는“이

들을 쫓기 위해 일단 분실신고를 했던 카드 정지를 풀

었다.”고 설명했다. 도둑들은 정지가 풀린 그녀의 카드

를 다시 사용하며 다녔고 리노는 사용 장소를 따라 그

들을 쫓았다. 

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

48시간 추격 끝에 차 도둑 잡은 여성

얼마 전 일리노이주에 사는 한 여성에게 26

년 전 홍콩에서 보낸 엽서(사진)가 도착했다. 

17일‘연합뉴스’가 CNN의 이날 보도를 인

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집 우편함에서 엽서

를 발견한 킴 드레이퍼는“엽서의 상태가 아

주 양호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이웃의 편

지가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.”고 말했다.

그러나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드레이퍼는 이 

엽서가 26년 전 보낸 것이라는 걸 깨닫고 깜

짝 놀랐다. 엽서는 1993년 7월 8일 홍콩에 있

던 한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녀 부부‘리나’

와‘무함마드 알리 키질바시’에게 보낸 것으

로 알려졌다.

드레이퍼는 4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

이사 온 뒤로‘리나’와‘무함마드’의 이름으

로 온 편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. 물론 그사

이 집 주인이 바뀌기는 했지만, 정확한 주소

로 엽서가 도착한 것이다.

돛단배가 가득

한 홍콩의 항구가 

그려진 엽서 첫머

리에는“나는 아

주 사람들이 붐비

는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.”고 적혀

있다. 엽서는 딸로 추정되는‘리나’가“정말 

보고 싶다.”는 말로 끝맺음 된다.

드레이퍼는“만약 내 아버지가 오래전에 내

게 보낸 편지가 있다면 다시 받아보고 싶을 

것”이라며 엽서의 주인을 찾아나섰다. 그는 

이 집을 팔았던 중개인을 수소문하고, 재산세 

기록을 찾아봤지만 리나와 무함마드의 이름

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.

드레이퍼는 사연을 공개하면서“엽서의 주

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, 가족들에게 이야

기가 닿았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26년 만에 도착한 엽서

목에서 플라스틱 고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. 이

후 상처를 치료한 뒤, 상어가 상처를 잘 회복하고 원활

하게 서식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적기를 부착시

키고 다시 먼 바다로 돌려보냈다.

술리코우스키 박사는“이 상어는 다 자라면 몸 길이

가 300㎝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. 몸집이 커질수록 플

라스틱 고리가 피부와 근육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것”

이라면서“인간의 쓰레기가 해양 야생 동물에게 얼마나 

위험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.”고 말했다.

11일 밤 9시. 마지막으로 카드가 사용된 레스토랑으로 

찾아간 그녀는 드디어 감시카메라에서 봤던 도둑과 마

주쳤다. 리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. 리노는“여동생

과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고개를 돌린 

순간 CCTV에서 봤던 3명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.”면

서“너무 떨렸지만 즉시 여분의 키를 들고 나가 내 차를 

찾았다.”고 설명했다. 리노는 이 장면을 자신의 페이스

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다. 도둑들은 즉시 

체포되었고 48시간에 걸친 리노의 추격도 끝이 났다.

리노는“도둑들이 훔쳐 간 차를 내가 다시 훔치는 그 

순간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. 굉장히 짜릿했다.”며 흥

분을 감추지 못했다. 


